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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10대 청소년, 
1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수리남’에서 다루는 마약 밀매 조직 그리고 최근 유명 작곡가겸 가
수의 마약 투약 등 끊이지 않는 연예계 마약 범죄로 ‘마약’ 문제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실제 국내 마약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0년 이후 10년 간 
66%가 증가했고, 특히 인터넷, SNS의 발달로 마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현재 10대 청소년 중 1만 명 이상의 마약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의 특성상(중독성 등) 한 번 빠지면 평생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우려된다.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마
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넘버즈 <163호>는 한국사회를 좀먹는 ‘마약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이어서 다음주 
<164호>에는 실제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고, 마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현재 심신 상태가 어떤지 ‘마약 중독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교회가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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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계 마약 남용 및 중독 인구 (2010 vs 2019)

‣ 마약이라 하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의 특성으로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사회적 해악성’ 등을 언급하고 있
다.** 

‣ 세계적으로 마약 인구가 증가 추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세계 마약 보고서 2021’을 보면 
‘세계 마약 남용 인구(최근 1년 이내 마약을 사용한 15~64세 인구 기준)’가 2010년 2억 2,600만 명에서 
2019년 2억 7,500만 명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00만 명이 마약 중독을 겪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 또한 2010년 2,700만 명 대비 33%나 높아졌다.

세계 마약 인구, 9년 새(2010~2019) 22% 증가!01

‣ 국내 마약류 동향도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단속된 국
내 마약범은 총 1만 6천여 명으로 지난 11년간 66% 늘었다.  

‣ 기존 마약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
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약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범죄 유형별로 ‘투약’으로 적발된 경우가 53%였고, 다음으로 ‘밀매’ 20%, ‘소지’ 8% 등의 순이었다.

[그림] 국내 마약범 적발 추이 (명)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밀매: 거래가 금지된 물품을 몰래 파는 것,  밀경: 허가 없이 남몰래 약초나 농작물을 심어 가꿈, 밀수: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 오거나 내다 파는 행위

*자료 출처 : UNODC, ‘World Drug Report 2021(1.EXECUTIVE SUMMARY)’, 2021.06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을 「①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 ②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③사용 중지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
상이 나타나며 ④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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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체 마약범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 
          (2021, 상위 5위, %)

지난해(2021년) 국내 마약범, 
1만 6천여 명으로 2010년 이후 66% 증가!02

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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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범 추이를 보면 2017년 932명, 2019년 1,529명, 2021년 2,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5년 새 2.5배 늘었고, 2021년 기준 전체 마약범 중 외국인의 비율은 7명 중 1명꼴(14%)로 나타
났다.  

‣ 2021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범의 경우 ‘태국인’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인’ 22%, ‘베트남인’ 
13% 등의 순이었다.

[그림]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범 추이 (명)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거나 내다 파는 ‘밀수 사범’은 2017년 481명에서 2021년 807명으로 4년간 68% 증
가했으며, 코로나 속 ‘전체 마약류 밀반입’이 ‘대량화’되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4년간 무려 8.4배나 증
가하였다.

◎ 마약류 밀반입 관련, ‘마약 압수량’ 4년간 무려 8.4배 증가!

[그림] 마약 밀수 사범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 외국인 마약범, 지난 5년간 2.5배 증가, 태국 국적(38%) 1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339
1,958

1,529
948932

[표] 외국인 마약범 국적별 순위 (2021, 상위 5위)

(7%) (8%)
(10%)

(11%)
(14%)

사상 최다 적발

2.5배 증
가

순위 국가

1 태국(38%)

2 중국(22%)

3 베트남(13%)

4 우즈베키스탄(5%)

5 미국(5%)

[그림] 마약류 압수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807명837명783명

521명481명
4년간

 8.4
배 증
가4년간 68

% 증가

*(    ) 안은 전체 적발 마약 사범 중 외국인 마약범 비율임 *(    ) 안은 국가별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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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1년 전체 마약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40대(37%)는 2021년 17%로 크게 줄었고, 대신 20대가 31%로 1위로 올라섰다.  

‣ 2011년 8%에 불과했던 20대가 10년 만에 국내 마약범죄의 주류층이 된 점이 주목되는데, 전문가들은 20
대 마약범이 최다인 것은 이들이 10대 청소년 때 마약을 처음 접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고 있
다.
[그림] 연도별 마약범 연령 변화 추이** (연령대별,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이 말’에 10대 1만 명이 마약중독」 기사 참조, 2022.06.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987) 
**연령미상은 제외

◎ 10대 청소년, 1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
‣ 10대 마약범 수는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년간 11배나 크게 늘었고, 최근 3년 동안도 무
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0대 마약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
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
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한국의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추정되는데, 10
대 검거 사범 450명 기준(2021년)으로 보면, 전체 10대 마약범 숫자는 실제 1만 2,857명 가량으로 추정
된다. 즉 1만 명 이상의 10대 마약 중독자가 있다는 의미이다.

마약범 연령대 , 40대에서 20대로 주류층 변화!03

[그림] 10대 마약범 수 증가 추이 (명)   

*자료 출처 : 중앙일보,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이 말’에 10대 1만 명이 마약중독」 기사 참조, 2022.06.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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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의 10대 마약범죄 수

2021년 10대 검거 사범 450명 
→ 실제 12,857명으로 추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98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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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마약범 중 여성 비율은 지난 5년 동안(2017~2021) 20% 이상을 상회하였고, 작년엔 24%로 집계됐
다.

[그림] 마약범 성별 구성 (2021)

마약범, 4명 중 1명꼴 여성(24%)04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 마약범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2021년), ‘무직’이 3명 중 1명(34%)으로 가장 많았지만 ‘회사원’ 6%, ‘노
동’ 4%, ‘학생’ 3%, ‘농업’ 2%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발견돼 마약 범죄가 전 사회 계층에 퍼져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 마약범, 회사원 / 학생 등 사회 전 계층에 퍼져있어!

[그림] 마약범 직업별 현황 (2021, 상위 7위, %)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남성
76%

여성
24%

무직 회사원 노동 학생 농업 서비스업 공업

22234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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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마약범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남
지역(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18%로, 두 지역만 합쳐도 77%에 달했다. 마약범 4명 중 3명 이상이 ‘수
도권’과 ‘영남지역’에 있는 셈이다. 

[그림] 마약범 지역별 분포 현황 (2021, %)

‣ 마약 범행 장소로는 ‘가정집’(28%)이 가장 많았으나, ‘노상(길거리)’(15%), ‘숙박업소’(11%), ‘자동차’(4%)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약범 범행 장소별 구성 (상위 7위, %)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 마약범 4명 중 3명, 서울/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몰려있어!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파악 
안됨

7
11

68
12

6

34

25

수도권 
59%

영남지역 
18%

◎ 마약 범행, ‘가정집’(1위, 28%), ‘길거리’(2위, 15%)에서 많이 행해져!

가정집 노상 숙박업소 자동차 사무실 공항 유흥업소

2334

11
1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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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유혹 호기심 영리 우연 치료

22

9
12

15

21

‣ 마약 범죄 원인을 살펴보면 ‘중독’ 21%, ‘유혹’ 15%, ‘호기심’ 12% 등의 순으로,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
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앞에서 중독(21%) 등의 이유로 ‘마약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2021년 전체 마약범의 재
범률을 살펴보면 이보다 높은 37%에 달한다. 3명 중 1명 이상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다.

[그림] 마약범 범죄 원인별 (2021, 상위 6위, %)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마약 범죄 이유, 중독(21%) 요인이 가장 커!05

[그림] 마약범 재범률 (202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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གྷຫ႙
쾌락 추구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늘 기분 좋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성향인데 아무리 마약의 위험
성을 경고하고 단속을 해도 마약은 인류 역사에서 끊
이지 않는다. 아마도 아주 오래 전 인간이 수렵 채취 
생활을 할 때, 들판에 있는 마약성 식물을 먹고 그것
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약은 시
작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마약의 역사는 인
간의 역사와 같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약이 주는 쾌락은 말초적이며 자기 파괴적이다. 마
약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대 시대에 말초적 
쾌락 추구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에
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었다. 흔히 쾌락주의자라고 
번역되는데 이들은 평안, 고통없는 삶을 추구한다. 
에피쿠로스가 무분별한 쾌락의 추구를 지지했다고 
흔히 오해받지만, 그가 진실로 원했던 것은 고통의 
부재-죽음의 공포와 신의 응보로부터 자유로운 만족
감과 고요함의 상태-였다.1) 즉 이들의 추구하는 쾌
락은 정신적 쾌락, 이성적 쾌락인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라고 한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
어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기쁨이다. 찬송가 442
장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순교
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
켰다. 우리가 마약을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온다. 마약이 찰나적 쾌락,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쾌락을 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실하고 영
원하며 사람과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쾌락이다. 육체
적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에 맞서는 힘은 정신
적, 가치적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에 있다. 하
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갈 때에 마
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마약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최근 유행하
는 영화 ‘수리남’도 마약 소재 영화이다. 그 외에 송
강호가 주연한 ‘마약왕’, 류승룡 주연의 ‘극한직업’도 
마약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마약을 다룬 영화가 많
은 것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
지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심각해지는 것은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마약범이 증가한다
는 것이다. 2010년 마약범이 9,732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6,153명으로 66%가 증가했다.(3쪽) 
검거된 마약범이 이 정도면 실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의 숫자는 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마약 
투약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심신이 피폐
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며 마약 관련 강력범죄가 늘어
나고 사회적으로 말초적인 쾌락 추구 분위기를 퍼뜨
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마약범의 연령대가 젊
어져서 20대가 마약 범죄 주류층이 되었다는 점이
다. 그만큼 20대가 마약을 많이 한다는 의미인데 이
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며 개인적으로는 자기 인생
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셋째는 마약이 전 계층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마약이 연예인이라
든지, 성매매자라든지 특정 직업 혹은 특정 계층이 
주로 했다면 이제는 회사원, 학생, 노동자, 주부 등으
로 널리 퍼진 것이 다른 점이다.(6쪽) 즉 마약이 우리 
주변에 가깝게 와 있어서 마약의 위험성이 커진 것이
다.  

왜 사람들은 마약을 할까?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
다. 사람이 마약을 하게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
르몬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쾌락, 즐거움의 신호
를 전달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좋아하는 물건을 
소유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도파
민은 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도파민 분비량이 적어져
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 이것이 되풀이되
면 중독으로 빠지는 것이다. 마약은 다른 물질보다 
도파민 분비를 더 자극하므로 가장 강력한 쾌락과 자
극을 준다. 그래서 마약을 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
날 수 없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1) https://ko.wikipedia.org/wiki/ 
     %EC%97%90%ED%94%BC%EC%BF%A0%EB%A1%9C%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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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의 인간관계 트렌드 변화

한국인, 코로나 이후 느슨한 인간관계 지향하되 
“최소한의 몇 명에게만 충실하고 싶다”!
트렌드 전문 조사기관인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한국인의 모임과 인관관계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발표했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인관관계 트렌드 변화를 읽는데 도움될 것 같아 소개한다.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학연, 지연 위주의 모임 대신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다 뚜렷해
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모임수를 줄이더라도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하고 싶어하는 
강한 연대의 인간관계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림] 전반적인 인간관계 인식 (동의율,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2점 척도 질문임 
***2022년만 조사함

[그림] 취향, 관심사 기반 모임 인식 (동의율, %)**

◎ 코로나19 이후 비슷한 취향의 모임 욕구 강하게 나타나!
한국인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더 교제하길 원하고(2019년 69%→ 
2022년 74%), 이를 위한 시간 투자 의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73%→ 2022년 79%)  
전체적으로 비슷한 취향의 모임 욕구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2점 척도 질문임

2019

2022 71

68최근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2019

2022 76

74사회적인 관계에 신경쓰는 것보다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하고 싶다

2022 70나는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만 
맺으며 살고 싶다***

2019

2022 74

69나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2019

2022 79

73나와 비슷한 취향,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2018

2022 83

81나는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반갑다

2018

2022 80

77나는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동질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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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임 참여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삶의 활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서’가 5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사람과의 인맥을 넓힐 수 있어서’ 35%, ‘친한 친
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이유가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라는 통계 결과는 교회의 대그룹 또는 소
그룹 모임 시 신앙과 삶의 활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다양한 모임의 참여 필요성 이유 (‘필요하다’는 응답자, 상위 5위, 중복응답, %)

◎ 다양한 모임 참여 필요성 느끼는 이유, ‘삶의 활력/에너지 얻을수 있어서’!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4점 척도 질문임

우리 국민 4명 중 3명 가량(74%)은 평소 다양한 모임(동호회)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모임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다양한 모임 참여 욕구, 평소 외로움 많이 느낄수록 높아(77%)!

[그림] 다양한 모임(동호회) 참여 필요성**

잘 모름/무응답
4%

필요하지 
않은 편
23%

필요한 편
74% 외로움 

높음
외로움 
낮음

잘 모름

53

70
77

전 체 평소 외로움 느끼는 정도별 필요도 (%)

삶의 활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사람과의 인맥을 넓힐 수 있어서

친한 친구를 만날(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어서 28

33

34

3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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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향후 다양한 모임 참여 의향은 6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운동/스포츠 모임’ 참여 의향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4050세대는 봉사활
동 관련 모임에 대한 니즈가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모임, 전 연령대에 걸쳐 ‘운동/스포츠 모임’ 
    선호도 높으나, 40~50대는 ‘봉사활동 관련 모임’ 니즈 비교적 높아!

[그림] 향후 다양한 모임 참여 의향 
          (4점 척도)

[표]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모임(동호회) 
     (향후 모임 참여 의향자, 연령별, 상위 3위, 중복응답)

잘 모름
8%

참여 의향 
없는 편
23% 참여 의향 

있는 편
69%

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1위 운동/스포츠 모임 
(30%)

운동/스포츠 모임 
(26%)

운동/스포츠 모임 
(23%)

운동/스포츠 모임 
(25%)

2위 여행 모임 
(22%)

여행 모임 
(18%)

여행 모임 
(22%)

여행 모임 
(23%)

3위 책/독서/글 모임 
(20%)

맛집 방문 모임 
(18%)

봉사활동 
관련 모임 

(19%)

봉사활동 
관련 모임 

(21%)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앞에서 취향이 같은 모임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용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을 쓴다면 
투자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여행가기’가 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미활동 
즐기기’ 60%, ‘건강관리’ 56%,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남갖기’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여러 
모임을 구성할 때 참조되는 데이터이다.

◎ 시간을 투자한다면... ‘여행가기’, ‘취미활동 즐기기’에 투자하겠다!

[그림] 시간을 쓴다면 투자하고 싶은 일 (중복응답, %)

여행가기 취미활동 
즐기기

건강관리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남 갖기

맛있는 
음식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 마시며 
좋은 시간 
보내기

공부하기 투자하기 (나를 위한) 
멋내기

명품 쇼핑 
(구매)

12
25

333739
46

55566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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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사회 일반

지난해 하루 37명 ‘극단 선택’…10대는 1년새 10% 늘었다   
중앙일보_2022.09.28.

OECD 男 43.4명 육아휴직 갈 때 한국은 1.9명   
국민일보_2022.09.28.

팬데믹이 삶 바꿨다, 2030 뱃살 늘고 여행은 당일치기   
중앙일보_2022.09.28.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14호(2022년 10월 1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대통령 발언 공방 관련 인식, 한글과 한자 사용 등

정부가 안 사주면 폭락…'쌀값 함정'에 빠진 한국농업   
매일경제_2022.10.05.

폐지 줍는 노인 규모 첫 파악 … 약 1만5000명 하루 평균 11시간20분 노동   
여성신문_2022.10.06.

애 낳을 병원 없어, 눈물의 원정출산…시군구 4곳 중 1곳 이렇다   
중앙일보_2022.10.09.

너무 열심히만 산 당신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번아웃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동아일보_2022.10.0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연합뉴스_2022.10.10.

OECD교육지표 발표... 대졸자 비중은 1위, 고용률은 최하위권   
조선일보_2022.10.08.

안전불감 킥보드… 올해 3600명 구급차 실려갔다   
조선일보_2022.10.07.

국민 10명 중 7명은 물가안정 대책 효과 체감 못해   
연합뉴스_2022.10.04.

◎ 청소년 / MZ세대

‘1인당 공교육비’ 중고생은 OECD 2위, 대학생은 30위   
중앙일보_2022.10.04.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1호(2022년 10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한 인식 등

학부모 10명 중 9명 "입학 전 한글교육"   
매일경제_2022.10.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06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0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10/892154/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9033500004?section=search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46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29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014200003?section=search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57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88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08/WJ4FZYV4D5AD7AEAXFNQOHRAEA/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2/10/87613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091
http://nbsurvey.kr/archives/4955
https://bizn.donga.com/news/article/all/20221002/115755800/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07/2I3OIOL5UZFXHLSY7QJDHZW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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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_2022.09.22.

작년 노인 진료비 41.5조…치매는 여성, 뇌졸중은 남성이 많아   
중앙일보_2022.10.04.

◎ 트렌드

● 기획기사 : 2022 캠퍼스 성범죄 보고서, (시사저널)

"코로나도 아닌데"…전세계 매년 300만명 이것 때문에 사망   
매일경제_2022.10.05.

1. 대한민국 대학에서 2일에 1번 성범죄가 발생한다 _2022.10.06.

2. 체대교수가 성범죄 상담을?…“대학 인권센터 뜯어고쳐야” _2022.10.06.

3. 숫자로 보는 ‘2022년 캠퍼스 성범죄’ 실태 _2022.10.06.

◎ 건강

美도 이대남 이대녀 인식차…"진보적" 20대女 44%, 20대男 25%   
매일경제_2022.10.06.

◎ 국제

미국인 53% “성경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더미션(국민일보)_2022.09.27.

◎ 기독교 / 종교

[단독] ‘비대면 예배’ 열리자 ‘온라인 헌금’도 급증했다   
더미션(국민일보)_2022.09.28.

수치로 드러난 고교 기독 동아리 효과… 10명 중 8명 긍정 평가   
더미션(국민일보)_2022.10.04.

26개국 10대 청소년 절반 "예수님은 사랑" 고백   
데일리굿뉴스_2022.10.09.

https://www.mk.co.kr/news/it/view/2022/10/87619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9/839687/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699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916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59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2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696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10/88549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45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704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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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 행복한 노후 탐구, (조선일보)

1. ‘칠순 거지’ 안 되려면… 100세 시대에 ‘무전장수’ 피하는 법 _2022.08.22.

2. 간병지옥 무서워서 보험든다? ‘간병보험’ 정말 답일까 _2022.08.23.

3. “있을 때 잘하지” 20년 넘게 살다 연금 나눠 이혼한 아내 벌써 6만명 _2022.08.30.

4. “옆집 부부, 지중해크루즈 타던데...” 연금격차 연 1100만원 시대 _2022.09.05.

5. 우물이 말라버리면 노후 파산... ‘7잘8잘’ 아시나요 _2022.09.10.

6. 628만명 받는 기초연금 아깝게 탈락? 패자부활전 노려보자 _2022.09.12.

7. ‘땅거지’의 말로... 은퇴하면 ‘은행빚’이 진짜로 무서워진다 _2022.09.18.

8. “오래 살까봐 무서워서” 보험 왕창 들면 ‘은퇴 낙원’ 멀어진다 _2022.09.28.

9. “은퇴하면 부부 공통 취미부터 갖겠다고? 커다란 착각” _2022.09.30.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9/28/O5M7F4B3MBAUXHQVNFVGHF5GTY/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9/18/QKE7ANLSDRFQHIFN3WKLVBI4JQ/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9/12/RSRKXN7UPBB2RMEZAXTRAPH7TM/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9/30/FIV6Z2IYVJCPHIX54WZIMGCMQI/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9/10/2O725AJLL5HNPPDRLVTTLSAUDA/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8/23/HL2KAUZOJNDDPKOARTZOWU46YQ/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9/05/46AM3RVH4RHDFGP6WFKGAZE72Q/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8/22/JAR6GNF6FNDSREH6D256ML6F4Y/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8/30/3KJBGR5VUREG7MO6TYGWBDZ6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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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
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
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미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협력기관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섬기는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 만든 이들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
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
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
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 MOU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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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jkji@mhdata.or.kr
mailto:marpro@ji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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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오후 1시 ~ 오후 9시 
                                     18일(화), 오전 9시 ~ 낮 12시 
참여방법 : 유튜브 실시간 중계, 온라인 등록 
                 *본 세미나는 담임목사를 초청하여 마임비전빌리지에서 대면으로도 진행되며 
                   대면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무료 참여  세미나 자료는 PDF파일 제공 
유료 참여  세미나 자료집 및 기념품, 박종순 목사 신간 설교집 1권 등 제공 
               *세미나 자료집 출판 일정에 따라 세미나후 우편으로 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 
               *PDF파일은 세미나전 문자로 링크전송 됩니다. 

신청대상 : 목사, 전도사, 신학생, 교회지도자 
입금계좌 : 국민은행 387201-01-113126, 사단법인 한지터 
문      의 : 02-704-4018 사무처

제16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안내 (한국교회지도자센터) 온라인 등록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
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
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6개월 간의 긴 작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 연구소 소식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책 구입 안내보도 자료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3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MzS1gG78-QTCXFgKQPAeNGe9eTjMrcghew0-Y7f1GzCn9Q/viewform
https://drive.google.com/file/d/1ILDVEAYifmzvab73XGkyRKQ2h2Ek3QGW/view?usp=sharing

